우아한 자태에 감춰진 가공할 공격력 MiG-29 Fulcrum 

MiG-29의 우아한 비상 모습. MiG-29는 Su-27과 함께 미국의 F-15에 대항하기 위하여 개발된것으로 소련 전투기 제작사상 기술적 측면에서 의의가 큰 전투기이다.

사진의 기체는 현 러시아 공군 소속의 MiG-29SM이다. F-15와 F-14와 같이 쐐기형의 공기흡입구를 가지고 있으나, 동체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 틀리며, 주익역시 동체하부에 붙어 있다
소 개
아래의 사진해설중 ▷로 표시가 된 사진은 「Mig-29 Fulcrum in Detail」싸이트에서 발췌하여 올린것으로 사진설명은 Martin Waligorski씨의 설명을 근간으로 적었으며, 사진은 Stephan Voellings씨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것이다.
따라서 글의 저작권은 Martin Waligorski씨에게 있으며, 사진의 저작권은 Stephan Voellings씨에게 있슴을 밝힌다.
물론 두사람 모두에게 TEXT와 PHOTOGRAPH에 대한 사용허가를 'e-Mail'을 통해 받아서 여기에 올렸슴을 밝힌다.
「Mig-29 Fulcrum in Detail」싸이트의 주소및 각 저작권자의 e-Mail 어드레스는 아래와 같다. 

「Mig-29 Fulcrum in Detail」싸이트의 주소 : http://www.hotel.wineasy.se/ipms/stuff_eng_detail_mig29.htm
Martin Waligorski씨의 e-MAIL 주소 : martin.waligorski@guide.se
Stephan Voellings씨의 e-MAIL 주소 : stephan@voellings.ac.eunet.de 

또한 'Russian Aviation'이란 둥근 도안이 찍힌 사진들은 러시아 군용기분야에서 최고의 싸이트인 Russian Aviation 싸이트에 있는 것을 역시 e-Mail을 통하여 웹마스터인 Alexei Gretchikhine씨의 허락을 얻어서 게재한 것임을 밝히며, Russian Aviation 싸이트의 주소와 웹마스터인 Alexei Gretchikhine씨의 e-Mail 주소를 게시합니다. 

Russian Aviation 싸이트 주소 : http://aeroweb.lucia.it/~agretch/
Alexei Gretchikhine씨의 e-Mail 주소 : agretch@aeroweb.lucia.it 

이밖에 'Russian Aviation' 싸이트와 함께 방대한 러시아 항공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싸이트로 유명한 Alexandre Savine씨의 'Russian Aviation Museum' 싸이트의 내용도, 역시 e-Mail을 통해 허가를 받아 사용했음을 밝히며, Russian Aviation Museum 싸이트의 주소와 웹마스터인 Alexandre Savine씨의 e-Mail 주소를 게시합니다. 

Russian Aviation Museum 싸이트 주소 : http://hep2.physics.arizona.edu/~savin/ram/
Alexandre Savine씨의 e-Mail 주소 : savin@hep2.physics.arizona.edu 

또한 Military Parade 싸이트와 Russia Weapon Catalog싸이트, 국방과학연구소 싸이트, Airforce Technology 싸이트, Jane's Information Group 싸이트중 Kosovo 특집편의 내용도 많이 참조했슴을 밝힙니다. 

붉은 폭풍(Red Storm Rising)
톰 클런시의 대표적 소설 '붉은 폭풍(RED STORM RISING)'에서 소련(소설속에서는 소련이 붕괴되기 전이었다.)의 백파이어와 조우하게된 미군 조종사가 이런 혼잣말을 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저들은 역시 멋진 비행기를 만들줄 아는 친구들이다...'
MiG-25이후 서방세계에 포착된 소련의 신예전투기, 폭격기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뛰어난 디자인을 하고 있었다. 특히 미그 29의 모습은 그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우아한 동체디자인은 설계자가 혹시 백조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지않았나 싶을만큼 아름답고 유연하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의 어려움으로 신형 전투기개발계획은 많은 차질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신형 전투기는 그야말로 시제품단계에서 더 이상 양산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만큼 앞으로 러시아만이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전투기를 또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어쨌든 톰클런시의 '붉은 폭풍'에서 MiG-29는 소련 공군기체로는 Tu-22M 백파이어와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한다.
소련이 점령한 아이슬란드를 내습해온 미국의 F-111기종을 격추시키기위해 날아가는 모습으로도 나오며, 미해군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F/A-18과 근접전을 벌이는 모습으로도 나오며, 소련의 전방항공부대 소속의 기체로 활약하는 모습으로도 묘사된다.
하긴 톰클런시가 소설이 써낼 당시에야, MiG-29이외에 다른 훌륭한 재료도 없었을 것이다. 



낙하산을 펼쳐 감속하면서 착륙중인 MiG-29.
사진의 것은 체코공군 소속 기체이다.
< 개관 및 현황
MiG-29는 여러가지 형태의 파생형과 개량형을 가지고 있으며, 분류코드도 복잡하게 존재하여, 그중 일부는 MiG-30, MiG-33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전기종이 나토에 의해 풀크럼(Fulcrum)이란 코드명으로 불리운다.
MiG-29의 크기는 미국의 F/A18 호넷과 거의 같으며, 전투성능은 F-16과 거의 비슷하나 근접전투에서는 더 앞서는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순수한 성능만을 가지고 따진 것으로 북한의 MiG-29와 한국의 KF-16이 맞붙을 경우 MiG-29가 우세하리라고 말 할 수는 없다.
일례로 구동독군이 보유하던 MiG-29를 인수한 독일공군은 MiG-29의 예상외의 낮은 운용효율에 실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1985년 처음 비행하였으며, 그이후 그때까지 전혀 러시아제 전투기를 사용 한 적이 없는 말레이지아도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 수출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러시아의 악화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러시아 내부의 수요자들로부터는 더 이상의 주문도 받지 못하고 있다. 

MiG-29는 신뢰성과 안전성은 물론 착륙과 기동 성능, 속도, 고도에 관하여 외국의 5세대 전투기와 대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개발되었으며, 연료 탑재량의 일부 제한으로 비행거리가 짧은 단점(성능개량으로 계속 보완)은 있으나 특히 일부 특성에서 예를 들면 중량대 추력비(특히 공중전 상황)에서 외국의 경쟁기를 능가하고 있다.
MiG-29 계열형은 1997년말 현재 모두 1,300대 이상이 생산 배치된 것으로 보여지며, 그중 700여대가 러시아와 구소련 연방국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대략 25개국 공군에서 MiG-29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이 전투기는 말레지아에 1995년에 18대를, 인도에 1995년 초에 주문한 10대 전투기를 포함하여 82대를 수출하였으며, 헝가리에 1993년 협정에 의해 소련의 부채 대신에 전투기 28대를 인계하였고, 슬로바키아에 1994년 추가로 5대를 포함하여 15대를 수출하였으며, 동독에서 사용하던 전투기 24대를 통일된 독일이 인수받은 것을 포함하여 북한, 쿠바, 이란, 이라크 등 국가에 수출되었다.
최근에 전투기 구매국과 운용국의 경제적 능력과 군사 및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전투기의 개발보다는 현 운용하는 전투기의 성능개량을 통하여 현대화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도 다년간의 운용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MiG-29 전투기의 성능개량을 선도하고 있다.
몇 년 동안 ANPK(Aircraft Research and Production Complex) MiG는 MiG-29 계열형인 MiG-29S, MiG-29SD, MiG-29SM 등에 더 좋은 탑재 레이다, 공중 재급유 능력과 확장되는 수명주기, RVV-AE AAM과 X-29T ASM 및 KAB-500KR 유도 폭탄, 4,000kg 중량의 폭탄과 날개 하단 및 동체에 연료 탱크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성능개량 및 MiG-29K 함정 전투기와 기본형인 MiG-29M 및 MiG- 29SMT에 대한 신속한 현대화 계획 등의 두가지 방법으로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史
196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미국의 신형전투기개발 계획에 대한 대응책으로 러시아는 Su-27과 MiG-29기의 개발을 결정하게되었다.
이중 Mikoyan MiG-29 Fulcrum 전투기는 2종류의 전술 항공기 즉 경 전투기와 대형 전투기로 구분하여 개발하는 소련 공군 개념에 의해 1972년에 수립된 F-16과 F/A-18에 대응하기위한 경량 전방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LFI - (legkiy frontovoy istrebityel: light front line fighter)에 의해 개발이 시작되었다.
1972년에 수립된 LFI에 의해 MiG-21, MiG-23, Su-15, Su-17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작전 요구성능이 확정되었으며, 1974년에 세부설계를 시작하여 총 14대의 프로토타입과 10대의 선행시제기(Factory Index 9.01)가 생산시험과 상태시험을 받기위해 제작되었다.
최초비행은 Ramenskoye 비행시험 센터에서 1977년 10월 6일 실시되었고, 이것은 미 정찰위성에 의해 촬영되어 미국에 의해 'Ram-L'로 분류되었다.
두번째 비행은 1978년 6월달 실시되었다.
테스트비행중 2번째와 4번째 기체는 엔진이상으로 추락했다.
결함수정과 성능향상을 위한 많은 설계변경끝에 1982년부터 양산이 시작되어 1983년 전방항공부대(※ 편집자 註 : 소련은 공군이외에 전방항공부대등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며, 전투기를 보유하고 조종사를 양성하는 기능을 가진 별도의 '항공세력'이 존재한다.)에 최초 배치되기시작하여, 1985년부터 운용에 들어갔다.
MiG-29의 세세한 사항이 알려진 것은 1986년 7월 소련의 데몬스트레이션팀의 핀란드 방문과 1988년 Farnborough 에어쇼에 참가하면서부터였다.
MiG-29의 제작은 2개의 생산라인에서 진행되어, 기본 단좌 전투기모델은 MAPO에 의해서 MiG-29UB 전투/훈련기 모델은 Sokol에서 진행되었다.
CIS각국용의 MiG-29기종의 양산/공급은 일단 1992년도에 완료되었으나, 수출용의 MiG-29UB, SE 모델 제작은 그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되온 것으로 보인다. 

	[image: image2.jpg]




	MiG-29M형의 칵핏내부 모습. HUD, MFDs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기체 특징
기존의 러시아(구 소련) 전투기들은 서방세계의 전투기들이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갖도록 설계된데 비하여 보다 지상관제 의존적이었으며, 국지적인 전술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예를 들어 기존의 소련 전투기들은 서방세계의 전투기들에 비해 우수한 시야의 확보에 필수적인 넓은 면적의 캐노피(조종석을 덮는 글래스)와는 거리가 먼 대단히 작은 캐노피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보다 더 항공역학적으로 유리한 기체모양을 가능케 하며, 종전의 MiG-21, MiG-23, MiG-25등에서 그 예를 찾아 볼수 있다.)과 비교하면, MiG-29는 서방세계 전투기들의 전술적 개념을 상당부분 채용하여 개발된 러시아의 첫번째 전투기이다.
MiG-29는 미국의 F-15, F-16 그리고 F/A-18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 기동성을 가진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200m(660ft)로 부터 60km(32nm) 거리에 있는 목표를 무력화시키고, 효율적인 공대지 능력을 갖도록 최초에 설계하였다.
이 전투기는 후퇴익의 저익이고, 쐐기형 공기 흡입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공기 흡입구에는 외부 이물질 흡입을 방지하는 내부 간이문을 설치하였고, 좌우 엔진 후방 외부에 2개 수직 수평미익을 장착하고 있다.
사격통제 및 임무 컴퓨터는 헬멧 장착 목표 지시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센서와 레이다에 연결되어 있으며, 레이다는 10개 목표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지속적인 선회 성능은 초기 소련 전투기에 비해 많은 개선을 했으며, 추력대 중량비는 매우 양호하고, 정상이나 평면 스핀에 진입하기가 어려우나 진입하더라도 조종간을 해제하면 쉽게 회복 될 수 있다.
비행제어는 자동 비행과 조절판의 유압식 기계 제어방식이고, 미익을 제외하고 각 날개에 컴퓨터 제어식의 4개로 구분된 앞전 플랩이 있으며, 그리고 평평한 뒷전 플랩이 있다. 방향키는 좌우 2개가 동시에 또는 각각으로 +15°/-35°씩 작동되고, 탭이 없는 수평 미익면과 횡전율을 보강하기 위해 방향키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 또한 기계적인 요 보강 시스템과 후방 동체 상하에 유압으로 작동하는 공중 제동기가 설치되어 있다. 

	


	


	



	▷독일 아헨부근의 공군기지에 주기되어 있는 MiG-29(左), 캐노피 아랫쪽의 동체전부에 위치한 30mm GSh-301기관포구(中), 독일공군의 기체마킹. 29는 소속부대, 12는 개별항공기의 번호이다.(右)<확대해 보실려면 Click을!>


	


	


	



	▷피토관의 모습이 모이는 사진(左), 커버로 덮혀진 Louvered doors(中), 종전의 MiG기에 비해 사이즈가 커진 캐노피(右)<확대해 보실려면 Click을!>


대략 기체의 7%가 복합재 구조이고 남어지는 알루미늄-리지윰 합금을 포함한 금속구조이며, 날개는 세 개 익형으로 설계되었고, 뒷전 날개 플랩, 비행보조익과 수직 미익면은 탄소 섬유의 honeycomb으로 되어 있으며, 수평 미익면은 거의 65%가 알루미늄 합금이고 남어지는 탄소 섬유로 제작되었다.
동체는 반 모노코크의 금속으로 제작되었고, 조종석 후방은 아래쪽으로 구부러지면서 좁아지는 형상이며, 원뿔형의 전기가 통하지 않는 기수와 받음각 25°이상에서 보조익의 반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수 양쪽에 작은 와류 발생기를 부착하고 있다.
착륙장치는 주 바퀴가 한 개이고, 앞 바퀴는 2개로 된 접을 수 있는 삼륜형태로서, 주 바퀴다리는 90°를 돌려 전방으로 접히며 앞 바퀴는 엔진 공기 흡입구 사이의 후방으로 접힌다. 이들은 유압으로 작동하고, 예비의 기계적인 비상 작동 장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엔진 노즐사이에 십자형의 착륙시 감속 낙하산을 넣는 상자가 있다.
출력장치는 후기 연소기를 포함하여 2대의 Klimov/Sarkisov RD-33 터보팬 엔진으로 54.9∼81.4kN(12,345∼18,300lb)의 추력을 낼 수 있다. 

	


	


	



	▷파일론에 장착된 보조연료탱크(左), R-27(AA-10) 단거리 空對空미사일(中), 후방에서 본 파일론部의 모습.(右)<확대해 보실려면 Click을!>


엔진 duct는 날개를 기준하여 거의 35°후퇴익을 가진 쐐기 모양의 공기 흡입구에 거의 9°정도 경사져 있다.
공기 흡입구의 ramp 시스템은 이 착륙시 외부 이물질, 눈이나 얼음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duct를 막아주는 공기 흡입구 각 내부에 매우 많은 적은 구멍이 있 는 전방 간이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 간이문은 이륙 속도 140kts에서 열리고 착륙후에 닫히도록 되어 있다.
기본형 MiG-29 Fulcrum-A는 각 날개의 내부 연료 탱크에 350ℓ(92.5gal), 동체 4개 탱크에 각각 705ℓ(186gal), 875ℓ(231gal), 1,800ℓ(476gal), 285ℓ(75gal) 등 총 내부 연료를 4,365ℓ(1,153gal) 을 탑재할 수 있으며, duct사이 동체 하방에 1,500ℓ(396gal)의 외부 연료탱크를, 일부 항공기는 각 날개 하방에 1,150ℓ(304gal)의 연료탱크를 장착할 수 있다.
전투기 좌측 전방에 집어 넣을 수 있는 단형 압력 급유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좌측 동체 후방위에 엔진 시동을 위한 73kW(98eshp)의 GTDE- 117 터보 샤프트 보조 시동장치를 갖고 있다. 


     


뒷쪽으로 접히게 되어 있는 MiG-29의 앞쪽 랜딩기어(左)와 동체쪽으로 앞방향으로 수납되게 되어 있는 뒷쪽 랜딩기어(右)
 조종석은 유압으로 작동하는 투명한 반구형 캐노피에 10°정도 경사진 K-36DM zero/zero 탈출좌석을 장착하고 있다.
유압 시스템은 80ℓ(21gal)의 용량과 함께 압력이 207bars(3,000lb/sqin)이고, 전기 시스템은 115/ 120V AC, 27V DC이며, 피격이나 충돌 손상후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료 탱크는 질소 압력 시스템을 사용한다.
통신 장비는 R-862 무선통신과 IFF, SRZ-15 호출 신호기, 선택사항으로 V/UHF 라디오를 추가할 수 있으며, 레이다는 RLS RP-29(N019 Sapfir-29) Pulse Doppler 하방 탐색/하방 발사 교전 레이다로서 10개 목표 동시 추적이 가능하고 탐색거리는 54nm(100km), 추적거리는 38nm (70km)이며,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함께 조준시의 표적 추적 한계는 상방 60°, 하방 38°, 좌우 방향 67°이다.
비행 및 계기 시스템으로 ARK-19 DF, 선택사항으로 INS, Tacan, VOR/ILS 또는 GPS장비를, HUD, UOMZ, OEPS-29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센서(전투기 탐색거리 8nm), 전방 스크린, 헬멧 장착 목표 지시기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다.
자체방어 장비로 SPO-15LM 360°레이다 경고 시스템과 각 날개에 2개의 SO-69 트랜스 폰다 안테나를 설치하였고, BVP-30-26M 플레어 발사대를 장착하고 있다.
무장은 각 날개 3개의 장착대에 6발의 단거리 R-60T 또는 R-60MK(NATO명AA-8 'Aphid') 적외선 공대공 미사일, 또는 4발의 R-60T/MK와 2발의 중거리 레이다 유도 R-27RI(AA-10A 'Alamo')를, 예비 공중 전투 무장으로 R-73E (AA-11 'Archer') 단거리 적외선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또한 8발의 FAB-250 또는 4발의 FAB-500 폭탄, ZB-500 네이팜 탱크, B-8MI (20x80mm)와 130mm 및 240mm 로켓, 기총은 좌측에 30mm GSh-301기관포에 150발을 장진할 수 있다. 

	


	


	



	▷배기구내부가 깊숙히 들여다 보이는 사진(左), 많은 금속 조각판으로 만들어진 복잡한 형상의 배기구. 조각판들은 유압식으로 작동하여 배기구의 크기를 변화시키는데 사용된다.(中), 엔진 배기구사이의 모습. 윗부분의 짙은색이 둥근형상의 것은 착륙감속용 낙하산의 수납통이며, 그것을 둘러싼 것은 브레이크 판넬, 아랫쪽의 양념통부분처럼 생긴것은 연료탱크중 하나이다.(右)<확대해 보실려면 Click을!>


임무
MiG-29의 임무는 레이더 탐지거리내의 적 공중목표물의 격파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의 비유도 무기를 사용한 지상 목표물 파괴이다.
(음. 생각보단 성능이 뛰어난 것 같지 않군요.)
넓은 리딩에지(LEADING EDGE-날개의 앞쪽 외곽선) 루트의 확장된 모습에서 비롯된 이 전투기의 고정익의 측면부 모습은 좋은 기동성을 주며, 高角 공격시의 기동을 포함하여 초음속 비행시에 조종을 용이하게 한다.(실제 MiG-29의 모습을 보면 동체와 면한 양 날개의 단면이 상당히 긴 것을 알수 있다.) 이 전투기는 최고 9g에서 기동 가능하다. 

	



	완전 무장상태의 MiG-29의 배면.
사진의 것은 구소련 공군의 기체이다.<확대해 보실려면 Click을!>


전자장비
이 전투기의 초기형들은 정보와 사격관제 레이더 시스템은 모스크바의 Phazotron Research and Production社에서 개발된 N-019M 공중레이더를 장착하며, 이것은 69km범위내에서 10개의 개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수 있는 뛰어난 성능의 펄스 도플러 레이더이다.
MiG-29M이후 기종은 N-010 Zhuk 레이다를 장착한다. 더 큰 레이돔안에 680mm의 접시형 안테나가 있는데, 10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고 4개의 목표와 교전할 수 있으며 10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고 4개의 목표와 교전할 수 있다.
MiG-29의 최신형인 MiG-29SMT는 Slot Back 레이다를 장착한다.
이 레이다는 M-019MP 표준형인 새로운 2차원 배열 안테나로 성능개량하였다. 이 레이다는 동시에 이중 표적 교전 능력(MiG-29SM에 장착된 레이다와 같은)을 가지고 있으며, 지상 고분해 기능의 사진 영상 모드와 정교한 이동 목표 지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레이다의 탐지각은 좌우 70°, 상하 +50°에서 -40°로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Zhuk 레이다가 새로운 디지털 임무 컴퓨터와 임무 계획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이전 카트리지 시스템과 함께 다음 성능 개량시에 채택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밖에 MiG-29는 적외선 수색및 추적 센서로 조합된 광학 위치 탐지장치(IRST),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조종사에게 뛰어난 시야를 제공해 주는 헬멧 장착 목표물 설정 장치등:Helmet Mounted Sight(HMS))장비되어 있다. 

무장
MiG-29M은 空對空 미사일, 공중투하 폭탄, 비유도 로켓을 위한 7개의 외부 화기접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전투기는 아래와 같은 장비를 장착 비행 할수 있다. 

① 최대 두발의 R-27 중거리 空對空 미사일.
② 최대 6발의 R-73, R-60 단거리 空對空 미사일.
③ 최대 4발의 노보시비르스크에 위치한 Applied Physics Institute Joint Stock Company의 S-5, S-8, S-24 비유도 로켓.
④ 모스크바의 Bazalt State Research and Production Enterprise社에서 공급되는 최대 3000kg까지의 공중투하 폭탄.
⑤ 150발의 탄환을 적재한 30mm 기관포. 

	[image: image18.jpg]




	RD-33엔진의 모습.


성능
MiG-29(풀크럼 기본형, UB, S, SE)는 두개의 Kilmov/Sarkisov社의 RD-33 터보팬 엔진에 의해 추진된다. 이 엔진은 각각 8300kg의 추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개의 엔진이 손상되어도 나머지 한개의 엔진만으로도 가속과 출발을 할수 있다.
MiG-29M과 K는 RD-33K엔진을 장착하며, 이것은 각각 8800kg의 출력을 낸다.
RD-33 계열의 엔진은 테스트파일럿 Anatolij Kvocur에 의해서 1988년 Farnbourough에서 선 보여진 'Tail Slide'와 같은 기동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엔진에 대한 콘트롤은 fly-by-wire 콘트롤에 의한 조종사의 손동작에 의해서 가능토록 한다.
MiG-29는 듀얼 모드의 공기흡입구를 가진 세계 최초의 항공기로, 비행시에는 통상의 공기흡입구를 통하여 엔진에 공기를 공급하며, 활주로에서의 기동시에는 통상적인 공기흡입구는 닫히며 주익 윗쪽의 Louvered doors를 통하여 공기를 엔진에 공급하게 된다.
이에따라 지면에서의 기동시에 지면으로부터 발생하는 먼지등의 엔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여 엔진 수명을 늘릴수 있으며, 고장을 방지 할 수 있다. 이것은 전시에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활주로에서의 기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게 된다.
Louvered doors는 MiG-29M기종부터는 이런 틈새들이 Su27에서와 같은 Mesh grill로 대체되었다. Mesh grill은 기존의 것에 비해 단순하며, 공간을 줄임으로써 연료나 기타 항공장비들을 위한 공간을 더 확보 할수 있도록 해준다.
MiG-29는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세계최초의 전방 전투기로 높은 기동성을 보장하는 높은 중량대 추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전투기의 높은 엔진추력은 이 전투기를 최고시속 2500km까지 가능케 하며, 18000m의 운용 고도를 가지게 해준다.
통상 운용고도에서의 비행거리 1500km와 저공비행에서의 비행거리 700km를 가정하여 최대 2200km의 항속거리를 가진다. 

MiG-29에 적용된 기술및 기능들을 다시한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내부 연료탱크의 용적이 극적으로 증대되었다.
② fly-by-wire 콘트롤
③ 펄스 도플러 레이더
④ 매연발생을 대폭 줄이고 반대로 출력과 효율은 높인 개량된 엔진
⑤ IRST
⑥ 후방 감시레이더
⑦ 증가된 화기접점
⑧ 더 효율적인 기동을 가능케 하는 날개 디자인 

MiG-29의 이런 특징들은 후에 출현한 많은 전투기들에 영향을 미쳤다. 

MiG-29 계열형 

MiG-29(Factory index 9.12/'Fulcrum A')
최초 기본형인 단좌형의 대공 전술 전투기로서 조종면의 작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rudder 코드를 받음각 개선을 위해 확장하였으며, 공군 요구에 따라 플레어 및 채프를 탑재하기 위해 전방 dorsal fin을 확대하였고, 움직일 수 있는 스핀 방지 배면 fin을 장착하였으며, 최대 무장은 2,000kg(4,410 lb)을 탑재할 수 있다. 첫 비행은 1977년 10월에, 생산은 1982년에 시작, 작전운용은 1985년에 개시하였다. 수출형은 MiG-29SD로 분류된다.
아직은 기존의 소련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지상관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1991년까지 약 600대가량이 제작되었다. 

MiG-29(Factory index 9.12A/'Fulcrum A')
바르샤바 조약군 이외지역에 공급/배치를 목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제거시킨 모델이다. 

MiG-29(Factory index 9.12B/'Fulcrum A')
수출용으로 제작된 다운그레이드 모델로 레이더, IFF(피아식별장치), ECM기능이 약화되거나 제거되었다. 

	



	복좌 훈련기로 개발된 MiG-29UB(풀크럼 B)의 모습.<확대해 보실려면 Click을!>


MiG-29UB(Factory index 9.51/'Fulcrum B')
복좌형 전투 훈련기로서 조종석을 확장하여 두명이 탑승할 수 있게 하였으며, K-36DM 사출좌석이 설치된 후방석에 잠망경을 설치하였고, HUD-repeater가 장착되었다.
레이다는 없으며, 기관총, 적외선 탐색 센서,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날개 하방에 무장 장착대를 장착하였다. 전장은 17.42m로 단좌 모델대비 10cm가 증가하였다.
첫 비행은 1981년 4월 29일 실시되었으며, 생산은 1982년에 개시되었다.
1991년까지 197대가 제작되었으며, Phazotron社와 Sokol社는 레이더의 성능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주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MiG-29(Factory index 9.13/'Fulcrum C')
L-203BE Gardeniya 능동형 전자 방해 장비를 포함한 추가적인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기 위하여 조종석 동체 후방의 윗쪽을 둥글게 만들었으며, 내부 연료가 75ℓ(20gal) 증가하였고, 기체 하방에 1개의 1,500ℓ(396gal) 연료 탱크를 장착할 수 있다.
또한 무장 제어 시스템이 개량되면서 무장장착 능력이 3,000kg(6,615 lb)로 증가하였고, 탄약 저장 상자를 중앙 연료 탱크와 중복이 안되도록 배치하였으며, 보조 안테나를 날개 끝에 추가하였다.
계속적인 성능개량을 통하여 받음각 작동범위가 28°까지 증가하였고, N019M 레이다는 10개 목표을 동시 추적하고 2개의 목표와 교전할 수 있으며, 레이다의 성능개량에 의해 많은 공대공 미사일과 폭탄 및 로켓 등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최초 비행은 1984년 5월 4일 실시하였다. 

MiG-29S(Factory index 9.13S/'Fulcrum C')
9.13형으로부터 대폭적으로 진화된 모델로 외부 장착중량이 4,000kg(8,818파운드)까지 증대되었으며, 1,150리터(304갤론)짜리 외부장착 연료탱크룰 주익 하면에 장착 할수 있게 되었다.(※ 편집자 註 : 이것은 후에 러시아군이 보유한 9.12와 9.13기종에도 추가되게 된다.
(외부연료탱크를 포함한)연료탱크 용량이 8,240리터(2177갤론)까지 증가되어, 항속거리는 2,900km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기종에 장착된 N019M 레이더는 일반적인 전투기크기의 비행체에 대해 100km의 탐지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장착되는 N019ME 레이더는 1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여 그중 2개 표적에 대해 동시에 공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기체에 대해 행해진 3단계의 개선작업끝에 나온것이 MiG-29SD, SE, N기종으로 이것들은 4발의 R-27R1, R-27RE1, R-27T1미사일이나, 최대 6발의 R-73E 空對空 미사일을 장착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의 레이더 개량작업후에는 최대 6발까지의 RVV-AE (R-77; AA-12 `Adder') 空對空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 다른 무장으로는 4톤(8,820파운드)까지의 일반 폭탄이나 4발까지의 S-24B 240mm 로켓, 한개당 20발의 S-8 80mm 로켓탄을 장전한 B-8M1 팩 4기, ZAB-500 네이팜탄, BKF 집적탄등을 장착 할 수 있다. 최초비행은 9.13과 같이 1984년 5월 4일 실시되었으며, 소련공군에 배치되기 이전에 동독에 최초로 배치되었다.
최대 이륙중량은 19,700kg(43,430파운드)이다. 

MiG-29SE 'Fulcrum C'
MiG-29S의 수출형 전투기로 현재 양산기종이며, Phazotron NIIR N019ME Topaz 레이다를 장착하였고, 6발의 RVV-AE(R-77)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최대 이륙 중량은 20,000kg(44,090 lb)이다. 

MiG-29SM(Factory index 9.13M)
MiG-29S의 성능개량형인 다목적 전투기 형으로 개량되었는데, 2발의 Kh-29T /TE(AS-14 'Kedge') 또는 4발의 KAB-500KR TV 유도 폭탄을 포함하여 공대지 미사일 장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최대 이륙 중량은 20,000kg (44,090 lb) 이다.
현재 Kh-31A 대함 및 Kh-31P 대 레이다 미사일(AS-17 'Krypton')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최초 비행은 1995년 실시하였다.
이 기종에는 추후 지상매핑능력이 부가된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이다. 

MiG-29SD 'Fulcrum A'
풀크럼 A(9.12)의 수출형으로 MiG-29SE와 동등한 정도의 개량이 이루어 졌다. 

MiG-29N/-29NUB
말레이시아에서 구매한 MiG-29SD형의 자국내 명칭으로서 16대의 단좌형과 2대의 복좌형이 1995년에 인도되었다.
최대 이륙중량이 18,500kg(40,785 lb)이고, 최대 무장 탑재량은 2,000kg(4,410 lb)이며, N019ZM 레이다를 장착하고 있다. 서방에서 사용하는 IFF를 장착하였고, 조종석의 모든 표시는 영어로 표시되었으며, 전방 동체 좌측편에 비행중 집어 넣을 수 있는 재급유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AN/ARN- 139 Tacan, GPS 그리고 ILS를 장착하였고, 무장은 R-27RI나 R-73EI 공대공 미사일과 GSh-301 기총을 장착하였다.
말레이지아 공군은 16대의 단좌기 모델에 대해 총 3천4백4십만 달러를 들여 18개월 동안 SE/SM형에 준하는 성능향상 작업을 실시하기로 계약하였다.
이 작업을 통하여 외부장착능력은 4,000kg까지 증대될 예정이며, R-77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가될 예정이다.
말레이지아는 이 기종의 MiG-29SMT 기능으로의 업그레이드에 강력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MiG-29M
이 전투기는 고고도 공간의 공중우세, 지상공격 그리고 해군의 고고도 정밀 무장을 위한 첨단 전술 전투기로서 2대의 86.3kN (19,400 lb) Klimov RD-33K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고 기체를 재 설계하였으며, 횡축과 3축을 위한 4중의 아나로그 fly-by-wire를 장착하였고, 비행 안정성을 위하여 중력 제한을 후방 동체로 확장하였다. 6대 시제기중에 첫 시제기가 RD-33 엔진을 장착하고 1986년 4월에 비행하였으며, RD-33K 엔진을 장착한 첫 비행은 1987년 9월에 실시하였고, 1992년 2월에 Machulishche 비행장에서 처음으로 전시되었다.
이륙시에 공기 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공기 흡입구를 확장하였고, 공기 흡입구 내부의 외부 이물질 방지 문을 가볍게 접을 수 있는 grid로 대체하였으며, 알루미늄 리지움 합금으로 동체를 강하게 하였다. 날개를 약간 크게 확장하였고, 새로운 전방 시현기, 능동형 전자 방해 장비와 레이다 경고 수신기, 새로운 Phazotron Zhuk 다중모드 레이다를 장착하였다.
기수 길이가 대략 20cm늘어 났고, 조종실이 40mm정도 높아 졌으며, 내부 연료의 총량이 5,700ℓ(1,506gal)로 증가되었다. 장착된 Phazotron NIIR N010 Zhuk 레이다는 더 큰 레이돔안에 680mm의 접시형 안테나가 있는데, 10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고 4개의 목표와 교전할 수 있으며, 공통 mirror 시스템을 사용하는 레이저 지시기/표적 탐지 장치와 TV를 추가한 신형 장거리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치를 장착하였다.
채프와 플레어 발사대는 위치를 조정하였고, 새로운 IFF와 능동형 전자 방해 장비를 장착하였다. 더욱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받음각을 증가하므로써 더 양호한 기동성과 효율적인 순항을 가능하게 하였다.
전투기 하방에 8개의 장착대에 4,500kg(9,920 lb)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으며, 그것은 4발의 레이저 유도용 Kh-25ML(AS-10 'Karen') 또는 Kh-29L(AS-14 'Kedge'), 대 방사용 Kh-25MP (AS-12 'Kegler') 그리고 Kh-32A/P(AS-17 'Krypton') 또는 TV 유도용 Kh-29T(AS-14 'Kedge') 공대지 미사일, 8발의 RVV-AE(R-77; AA-12 'Adder') 공대공 미사일, R-73E(AA-11 'Archer') 공대공 미사일 또는 KAB-500KR 500kg TV 유도 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
비행거리는 내부연료로 비행시에는 1,079nm(2,000km)를, 3개의 외부연료 탱크를 장착시에는 1,726nm (3,200km)를 비행할 수 있다.
MiG-29M 성능개량 개발은 1993년도 중반에 중지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앞으로 M형을 기본으로 개발할 추력 편향의 능력을 갖는 MiG-35 개량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까지는 MiG-35의 전망은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출형은 MiG-29ME형 혹은 MiG-33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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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상용으로 개발된 MiG-29K(풀크럼 D)의 모습. 오른쪽은 쿠즈네초프에 착륙하는 모습이다.<확대해 보실려면 Click을!>


MiG-29K 'Fulcrum D'
MiG-29M의 기체와 RD-33K 엔진을 채택하여 새로이 제작한 해군형 전투기로서, 1988년 6월 첫 비행을 한 후에 1989년 11월 67,500 톤급 항모 Admiral Kuznetsov(이전 Tbilisi)에서 Su-25UTG와 Su- 27K와 함께 시험을 실시하여 러시아 해군은 MiG-29K를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었으나 결국 Su-27의 함상형 버젼인 Su-33이 채택되어 결국 양산에 이르지 못했다.
이 전투기는 착륙장치를 강하게 하였고, 함상 정지 장치와 외부 날개를 접을수 있으며, 8개의 무장 장착대와 내장형 급유장치 및 해군 요구장비를 장착하고 있다.
1992년에 Machulishche 비행장에서 전시되어 대중에 공개되었으며, 전형적인 대함 무장으로 4발의 Kh-31A/P(AS-17 'Krypton') 공대지 미사일과 4발의 R-73E(AA-11 'Archer')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 해군은 MiG-29K형의 재생산/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0년 말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아뜨미랄 고프쉬코프'함을 구매하면서 이와 함께 이 항공모함에 운용할 함상전투기로 MiG-29K 20기 가량을 도입하기로 러시아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MiG-29K는 대체로 MiG-29M와 같은 정도의 장비, 항공전자 장비, 추진장치, 기본 기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기종의 복좌/훈련형은 MiG-29KU로 분류된다.
아래는 2001년 개최된 Aero Indian 항공쇼중 전시된 MiG-29K의 모습들이다. 

	


	



	


	(上左) 러시아해군기가 칠해진 MiG-29K의 우측모습. (上右) 대형의 에어브레이크를 펼친채 착륙중인 MiG-29K. (下左) 착함후크가 보이는 후미부분의 모습.<확대해 보실려면 Click을!>


	


	



	Kh-31 크립톤 미사일과 함께 주기된 MiG-29K(左), Kh-35 우란등 각종 유도무기와 함께 전시된 MiG-29K(右)(<확대해 보실려면 Click을!>


	


	



	


	각방향에서 본 MiG-29SMT<확대해 보실려면 Click을!>


최신 성능개량형 MiG-29SMT
지금 까지 운용하면서 분석한 모든 MiG-29 전투기의 취약점을 확인하여 경량의 기체를 보강하고, 내부연료 탑재능력을 증가시키며, 새로운 다목적 무장 시스템(TV, 레이저 그리고 레이다 유도 정밀 유도 탄약)을 채택하여 설계한 전투기가 MiG-29M이며, 그후 MiG-29M을 시험하면서 다시 단점을 찾아내어 새로이 전투기를 개량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1997년 늦게 MiG-29SMT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 전투기는 내부 연료 탑재 능력을 크게 증가하였고, 기본형인 MiG-29에서 MiG- 29M 개량형의 모든 능력을 혼합한 최고 수준의 전투기가 되고 있다.
MiG-29SMT는 1997년에 파리 에어쇼에서 새로운 천연색 다 기능 전시판과 다른 최신 전자 장비를 장착한 조종석 모형물만을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처음 공개되었고, 그후 같은 1997년에 Mosaeroshow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였으며, 완전 표준형의 시제기는 1998년 4월 22일에 Zhukovsky에 위치한 LII 비행장에서 첫 비행(일부 장비만을 장착하고 1998년 11월에 실시했다는 첫 비행은 SD형으로 알려짐)을 실시하였다.
새로운 성능개량형의 명칭이 추가적인 연료 능력(MiG-29SMT의 "T"는 "Toplivo" 즉 "연료"를 지칭하는 접미어임)을 표현하듯이 MiG-29SMT는 MiG-29SM에 비해서 더 멀리 비행할 수 있으며, 더욱 크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조종석과 첨단 및 규격화된 항공전자 장비를 장착하고 있는 것이다.
MiG-29SMT는 MIL-STD 1553B와 동일한 디지털 데이터 버스를 처음부터 통합하여 첫 번째로 설계한 개량형으로, 정찰 장비로부터 레이저 지시기까지 첨단 서방측의 무장과 비교시 충분하게 경쟁할 수 있다.
MiG-29SMT는 M/K형의 조종석에 비해 한쪽 콘솔위에 흑백 전시판을 통합하는 조금 작은 다기능 제어 패널과 계기 패널을 조절하는 큰 천연색 액정 전시판이 있는 현대식 조종석으로 설계되었다.
작아진 크기의 아나로그 계기판은 주 계기 패널의 중앙에 밀집되어 있는 2개의 주 전시판 사이에 예비 패널로 사용하게 된다.
MiG-AT 훈련기와 같은 다른 계획에 서방 항공전자 장비사인 Sextant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MiG-29SMT는 고유한 러시아의 항공전자 시스템만을 사용한다.
새로운 MFI-68 LCD 전시 스크린과 작은 MFPU 제어 패널은 러시아 항공전자 장비사에서 생산하며, 전방 시현기는 고유한 설계에 의해 제작되었다.
새로운 스크린은 전시되는 전술 정보에 일상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디지털 이동 지도 또는 레이다 전시 등 무장이나 시스템으로부터 TV 나 적외선 전방 탐지기 영상을 전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구형 기술로 제작한 계기나 제어 패널 그리고 항공전자용 블렉박스의 대체에 따라 600kg나 되는 대폭적인 중량을 감소시킬수 있었다.
MiG-29SMT는 MiG-29M에 장착한 N-010/ Zhuk 형 레이다를 채택하게 하려는 Phazatron사의 치열한 시장활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본형 MiG-29의 Slot Back 레이다를 보유하고 있다.
이 레이다는 M-019MP 표준형인 새로운 2차원 배열 안테나로 성능개량하였다. 이 레이다는 동시에 이중 표적 교전 능력(MiG-29SM에 장착된 레이다와 같은)을 가지고 있으며, 지상 고분해 기능의 사진 영상 모드와 정교한 이동 목표 지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레이다의 탐지각은 좌우 70°, 상하 +50°에서 -40°로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Zhuk 레이다가 새로운 디지털 임무 컴퓨터와 임무 계획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이전 카트리지 시스템과 함께 다음 성능 개량시에 채택될 것으로 보고있다. 

	


	


	



	윈드실드 앞쪽에 장착된 적외선 탐지센서(左), 톰슨-CSF社製의 타게팅포드(Dummy 모델임.)(中), 공중급유용 프로브(右)<확대해 보실려면 Click을!>


항공전자 장비 시스템은 1982년형 MiG-29 능력에 비해 10배가 되는 7개의 새로운 컴퓨터가 기본이 되고 있으며, 항법 시스템은 완전히 현대화되었는데, 특히 링 레이저 자이로의 새로운 항법 시스템은 러시아의 GLONASS 위성 통신망과 연결된 지구 위치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어 매우 정확하고, 러시아나 구 소련 장비에 비해 서방측 항법 표준형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첫 MiG-29SMT 시제기는 1997년 11월에 초도 비행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표준의 MiG-29SMT 기체가 아닌 서방 국가에서 MiG-29SD로 알려진 전투기였으며, 단지 SMT형의 새로운 조종석과 항공전자 장비 시스템만을 장착하고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G-29SMT의 규정되어 있는 형상은 새로운 3개의 연료 탱크로서, 첫 번째 탱크는 전방 동체에 있는 기본형 탱크보다 많은 1,250ℓ(275gal)를, 두 번째 탱크는 후방 fin사이의 동체 후방에 594ℓ(131gal)를, 세 번째 탱크는 날개 leading edge에 219ℓ(48gal)를 탑재할 수 있다.
최초 MiG-29 기체에 연료와 무장의 추가 문제는 외부 장착대를 추가하고 기체를 강하게 해야 하는 필요에 따라 자연적으로 이륙 중량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벼운 기체의 MiG-29M을 개량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추력 편향 개조 문제가 대두되었다.
MiG-29SMT는 추진장치에 의해 추가적인 추력 제공이 있던 없던간에 유용한 전투기로서, 무거운 무장을 탑재한 후 전투 폭격기로서 목표를 침투할 때에 적의 공격이 있으면 충분하게 가시거리 밖에서도 교전할 수 있는 공중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MiG-29SMT는 받음각 제한이 증가한 이후에 날개로부터 더 많은 양력이 생겨 자동적으로 강한 추력을 얻게 되었으며, 전투기-폭격기 임무시에 최소한의 시설을 갖춘 가설 활주로에서 운용이 가능하고, 단거리 이착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가설 활주로의 단거리 이착륙 운용 능력과 또한 작은 인원의 지상 정비팀들이 30분내에 전투기의 재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한 정비지원 능력에 대한 시험을 곧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전투기의 성능개량이나 개발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MiG-29SMT를 설계하고 시제기를 생산해야 한다는 러시아 군과 Mikoyan사의 추진 노력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최근에 남미의 에쿠아도르에서 MiG-29SMT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10대(2대 복좌 추가)의 수출 여부를 타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작은 대수를 생산 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 군의 추가 구매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침 같은 시기인 1998년 4월 22일에 Mikoyan은 완전 표준화된 SMT 시제기를 러시아의 Zhukovsky에 있는 LII 비행장에서 공식적인 초도 비행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러시아의 고위인사는 러시아 공군에서 운용중인 180대의 MiG-29를 SMT 표준형으로 성능개량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앞으로 이들 전투기는 성능개량 이외에도 공격 지원임무를 수행하는 Su-17 Fitters와 MiG-27 Floggers를 대체하는데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MiG-29SMT는 다목적 임무 전술 전투기이지만, 주로 전투 폭격기 또는 공격 항공기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MiG-29SMT의 생산 추진과 관련한 공식적인 발표로 우선 성능개량을 1998년 9월에 시작하여 년말까지 10대에서 15대를 완료할 것이라고 제안하였으며, 이 성능개량은 다음해에 년간 40대의 생산율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 공군에 의한 MiG-29SMT 선정은 새로운 전투기 개발형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 주며, 새로운 SMT 표준형(또는 현 MiG-29의 성능 개량형)에 대한 수출 주문을 기대할 수 있다.
러시아 공군은 어떤 형상의 MiG-29SMT를 보유할 것인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증가된 추력을 가진 추력 편향의 RD-43/-333 엔진의 채택여부는 우선은 MiG- 29SMT 성능개량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 장착된 날개를 강하게 보완하는 것이나, 날개 하방의 외부 장착대를 추가 개량하는 것은 예상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날개를 대체하는 개량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성능개량시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본적인 단열 30mm 기관포는 새로운 무장(헬기 형태의 Turning Gun)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또 다른 것은 지상 통제사에 의해 항공기로부터 유도되고 발사되는 정밀 유도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링크를 개량하는 것이다.
또한 MiG-29SMT 형상에 다수의 전파 감소 대책을 포함할 것을 제의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엔진 유출 냉각 및 손실을 개선하고, 레이다 흡수 재료 타일과 유사한 특수 코팅, 걸프전에서 영국 항공기가 적용한 지상 벽 흡수재료 페인트를 채택하거나 개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MiG-29SMT는 적절한 내부 연료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기종이면서, 현대식의 편리한 조종석 환경을 자랑할 수 있다. 또한 MiG-29M의 매우 가벼운 기체를 선택하므로써 향후 발전적인 성능개량형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MiG-29SMT를 위한 러시아 공군의 주문은 MiG-35를 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MiG-35가 MiG-29M의 추력 편향 성능개량형으로 1996년에 정부로부터 예산이 배정되어 Sukhoi 설계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Su-35/37의 경쟁기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MiG-29SMT와 MiG-35의 공통성은 MiG-35의 추가 연료 탱크를 0.92m(3ft) 변경하면 출력이 83kN(22,050 lb)의 RD-43 또는 RD-333 추력 편향 엔진을 쉽게 장착할 수 있다. 따라서 MiG-35가 개발이 된다면 MiG-29SMT도 추력 편향 엔진을 장착하는 성능개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MiG-35는 MiG-29SMT를 위해 개발한 glass 조종석을 사용한다. 또한 MiG-35는 고도의 첨단 전자 주사(상 배열)의 RP-35 레이다(MiG-29M Zhuk에 기초)를 가진 차세대 전투기로 상징되고 있으며, 이 레이다는 동시에 4개의 표적과 교전할 수 있고, 차세대의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와같이 MiG-29SMT와 MiG-35간에 유사성과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공군은 기존의 MiG-29 계열형의 성능개량이나 MiG-29SMT의 개발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MiG-29SMT는 MiG-29 성능개량의 이점만을 종합한 차세대 다목적 전술 전투기로서 앞으로 Sukhoi 설계국이 제작한 전투기와 오래된 경쟁자로서 시장을 분할하면서 러시아 군을 선도하고 외국 구매국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할 것이다.
참고로 위의 SMT 사진들은 Internationale Luft- und Raumfahrtausstellung 98 (ILA 98)에 나온 MiG-29SMT의 모습이다. 

DASA(DaimlerChrysler Aerospace)의 MiG-29 업그레이드계획 

DASA는 폴란드 공군의 MiG-29기 22대를 업그레이드 할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 계획에 의해 나토회원국이 될 예정으로 있는 나토의 MiG-29기들은 나토 표준장비와 호환되도록 개수 될 예정으로, 이미 구동독공군 소속의 MiG-29에 대해서 같은 종류의 개수작업을 한 바 있는 DASA에 의해서 작업이 진행 될 것이다.
한편 이 작업에는 MAPO MiG도 참여하게 되나,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맡게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에어쇼 도중 공중충돌한 MiG-29로부터 조종사가 K-36 사출좌석으로부터 탈출하고 있는 장면.<확대해 보실려면 Click을!>


운용국가
MAPO는 1997년까지 총 1257대(이중 795대가 풀크럼A)의 MiG-29기를 제작하여 이중 러시아에 478대(양산형)의 작전기와 220대의 MiG-29UB 연습기를 공급하였으며, 이중 460대가 러시아 전술공군에서 운용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기체는 백러시아(벨로루시), 불가리아(단좌기-18대 복좌기-2대), 쿠바, 체코(단좌기-9대, 복좌기-1대 ※ 편집자 註 : 현재 체코소속 복좌기는 현역에서 퇴역하였으며, 단좌기들은 1995년 12월과 1996년 1월 사이에 폴란드로 수출되었다.), 독일(동독공군의 20기의 MiG-29 풀크람A, 4기의 MiG-29UB 풀크럼 B를 인수받아 운용), 헝가리(단좌기-22대, 복좌기-6대), 인도(단좌기-45대, 복좌기-5대. ※ 편집자 註 : 이에 더하여 인도는 1989년에 공급된 20기의 단좌기와 1995년에 공급된 10대의 MiG-29SD를 보유하고 있다.), 이란(애초 이란이 구매한 14대와 이라크로부터 노획한 21대의 MiG-29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란은 자국 보유 MiG-29에 자체적으로 급유장치를 장착.), 이라크(단좌기-35대, 복좌기-6대, ※ 편집자 註 : 이중 8대가 1996년 퇴역하였다.), 카자흐스탄(22대), 북한(대략 30대, ※ 편집자 註 : 북한은 현재 20기가량의 사용기체를 구소련 연방의 일원으로부터 도입하기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레이지아(단좌기-16대, 2대의 복좌기, 2대의 지상교육용 복좌기), 몰도바(단좌기-6대, ※ 편집자 註 : 몰도바가 보유중이던 34대의 기체중 12대는 예멘에, 21대는 미국에 판매되었다.), 페루(단좌기-16대, 복좌기-2대, ※ 편집자 註 : 페루가 보유한 MiG-29기는 전량 벨로루시로부터 들여온 것이다.), 폴란드(단좌기-18대, 복좌기-4대), 루마니아(단좌기 12대, 복좌기-2대, ※ 편집자 註 : 1997에 5대가 추가 도입), 슬로바키아(단좌기-21대, 복좌기-3대),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62대), 미국(20대의 풀크럼 A와 1대의 풀크럼 B, ※ 편집자 註 : 미국의 MiG-29는 몰도바로부터 도입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예멘(12대의 공급분중 4대만 생존), 유고슬라비아(단좌기-14대, 복좌기-2대)에 공급되었으며, 현재 에콰도르와 러시아는 총 4천만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10대의 MiG-29S와 두대의 MiG-29UB(풀크럼 B)에 대한 구매계약을 진행중이며, 이밖에 방글라데시도 MiG-29를 신규 구입할 것으로 보인다. 

	


	



	구소련공군 소속의 MiG-29S(左)와 러시아공군의 MiG-29S(右)<확대해 보실려면 Click을!>


	


	



	우크라이나 공군 소속의 기체. 사진의 기체는 시범비행대 소속의 기체이다.<확대해 보실려면 Click을!>


	


	



	독일공군(루프트바페)소속의 기체(左)와 유고슬라비아공군 소속의 기체(右)<확대해 보실려면 Click을!>


	


	



	말레이지아 공군소속의 기체(左)와 헝가리공군 소속의 기체(右)<확대해 보실려면 Click을!>


북한의 보유현황
북한은 현재 1985년에 도입한 15기의 MiG-29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이후에도 도입되어 현재 약 30기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북한의 공군 전투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약 1100기의 제트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중 2/3 이상이 구소련의 MiG-15(190기 보유), 17(120기 보유), 19(160기 보유), 21(160기, ※ 편집자 註 : 이에 더하여 북한은 1999년 8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20대가량의 MiG-21을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도입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Su-7(20기 보유)등 1940년대말에서 1960대에 개발된 주간의 맑은 날씨에서만 운용가능한 구형 모델들이다.
(솔직히 이중에 운용 가능한 대수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이다. 아마 제대로 공군 전투기로 운영 가능한것은 MiG-21, MiG-23, MiG-29정도 일것이다.
나머지 MiG-15, 17, 19등은 전면 기습 남침시 지상 공격용으로 이용 될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일반적인 공격만 가능 할 뿐 MiG-15, 17, 19중 지하벙커및 레이더시설등을 공격할수 있는 유도무기를 장착할수 있는 기종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나마 이들 기종은 이미 거의 수명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북한이 이들 기종을 사용할수 있는 기간내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무시할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중 최신기종은 1980년대에 구소련으로부터 도입하여 운영중인 45대의 MiG-23기, 30기의 MiG-29기, 35대의 Su-25기이며, 북한의 피폐한 경제상황을 생각할 때 더이상의 최신기종 도입은 난망 할 것으로 예상된다. 

● MiG-29의 비행 모습(옆의 카메라를 누르세요. ※ 당분간 동영상 써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1998년 8월 3일 최종 수정됨. 

--- 1999년 9월 16일 대폭 수정. 

--- 2001년 2월 27일 Aero India 항공쇼관련 사진 추가. 

MiG-29 스나이퍼(Sniper) 시범기 처녀비행 실시. - 2000년 5월 8일 - 디펜스 시스템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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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의 Aerostar S.A.와 독일의 DASA(DaimlerChrysler Aerospace)와 이스라엘의 Elbit Systems社는 3社가 공동으로 참여한 루마니아 공군 MiG-29기의 업그레이드형인 MiG-29 스나이퍼의 처녀비행이 5월 5일 Aerostar S.A.社의 Bacau 시험장에서 실시되었다고 발표 했다.
이날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된 처녀비행은 DASA의 수석 시험 비행사인 Wolfgang Schirdewann이 조종하여 42분동안 진행되었으며, 항공기의 엔진 장착 상태, 에이비오닉스, 균형, 안정성, 기동성등이 점검되었다.
전체 테스트 프로그램은 이날 시험비행으로부터 시작되어 새로 장착된 신형의 에이비오닉스와 각종 시스템의 성능등에 대한 점검을 마친후 3社에 의한 본격적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다.
업그레이드 이전의 루마니아 공군 보유 MiG-29기는 이미 수명연장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은바 있으며, 이번 업그레이드는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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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29 Sniper기의 선진화 된 콕핏의 모습.


▷ 신형 디지탈 미션 컴퓨터의 장착
▷ Mil-Bus 1553B의 적용
▷ 신형 통신 시스템 장착
▷ 항법시스템(LINS/GPS)장착
▷ 식별시스템 장착
▷ 디스플레이(6인치×8인치 HUD및 MFCD) 장착
▷ 레이더 경보수신기 장착
▷ 신형의 HOTAS(hands on throttle and stick) 시스템 장착
▷ 신형의 ADC(Air Data Computer) 장착 

이밖에 업그레이드형 MiG-29 스나이퍼기는 뛰어난 성능의 레이더와 사격관제시스템, EW 시스템을 새로 장착했다.
이로써, 서구産의 병기와 러시아産의 최신 병기를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업그레이드의 목적은 루마니아가 보유한 MiG-29기의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고, NATO 동맹국으로서의 합동작전을 수행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며, 최신의 MMI(Man-Machine-Interface)을 구현하는데 있다. 

▶ '관련 소식' 게시판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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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ERLINK "http://board16.cgiserver.hananet.net/CrazyWWWBoard.cgi?mode=read&num=249&db=s300pmu204b&backdepth=1" \t "screen" 루마니아 공군 MiG-29 개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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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ERLINK "http://board16.cgiserver.hananet.net/CrazyWWWBoard.cgi?mode=read&num=538&db=s300pmu204b&backdepth=1" \t "screen" 중국-인도, 러시아製 R-77 미사일 구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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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ERLINK "http://board16.cgiserver.hananet.net/CrazyWWWBoard.cgi?mode=read&num=563&db=s300pmu204b&backdepth=1" \t "screen" 인도, 러시아로부터 30억달러 상당의 무기구매. 

<MiG-29의 제 원>

	크기
	날개너비 : 11.36m
수평미익너비 : 7.78m
전장 : 17.32m(16.28m-노우즈프로브제외)/17.42m(MiG-29UB, 풀크럼B)
전고 : 4.72m
윤거 : 3.09m
축거 : 3.645m
주익면적 : 38㎡
자체중량 : 8,175kg
운용가능최소중량 : 10,900kg
평상이륙중량 : 15,240kg(풀크럼A)/15,300kg(풀크럼C)
최대무장장착중량 : 2,000kg(풀크럼A)/3,000kg(풀크럼C), 4,500kg(MiG-29M)
최대연료탑재량 : 4,640kg(풀크럼A)/6,670kg(풀크럼C)
최대이륙중량 : 18,500kg(풀크럼A)/19,700kg(풀크럼C)
최대익면하중 : 486.8 kg/㎡(풀크럼A)/518.4 kg/(풀크럼C)

	엔진
	모델 : 2×RD33(풀크럼A,B,C)/2×RD33K(MiG-29M,K)
최고출력 : 8,300kg/기당(풀크럼A,B,C)/8800kg/기당(MiG-29M,K)
공중급유장치 : 초기버젼에는 없었으나, 후기모델엔 수납형 장착, MiG-29M엔 기본장착

	성능
	최고속도 : 마하2.3(2,445km/h), 마하1.225(1,500km/h,저공)
이륙속도 : 220km/h(풀크럼A)/260-280km/h(풀크럼C)
접근속도 : 260km/h(풀크럼A)
착륙속도 : 235km/h(풀크럼A)/250-260km/h(풀크럼C)
최대상승능력 : 19,800m(65,000피트)/분
운영고도 : 17,000m(풀크럼A)/18,000m(풀크럼C)
이륙활주거리 : 250m(애프터버너사용시)/600-700m(애프터버너미사용시)
착륙활주거리 : 600∼700m(감속용 낙하산사용시)
회전반경(3.8g로 기동시,풀크럼A) : 350m(시속 800km/h)/225m(시속 : 408km/h)
전투행동반경 : 700km
최대항속거리(내부탱크만만재시) : 1,500km(풀크럼A)/1,430km(풀크럼C)/2,000km(MiG-29M)
최대항속거리(언더벨리보조탱크장착시) : 2,100km(풀크럼A,C)
최대항속거리(3개의보조탱크장착시) : 2,900km(풀크럼C)/3,200km(MiG-29M)
g limits : +7.5(상승시), +9(하강시)

	무장
	기본무장 : 1×30 mm포(150발)
공대공미사일 : 최대6발(R-60 (AA-8 Aphid), R-60T/MK (AA-8 Aphid), R-27R-1 (AA-10A Alamo A), R-77A/E (AA-11 Archer))
지상공격무기 : 3톤까지의 병기장착가능(러시아製 대부분의 범용자유폭탄및 유도병기)


